
2017년의 따뜻한 시작 
사랑의 키트 나눔 & 

지역사랑나눔캠페인 진행

주안복지재단 차디찬 방에 앉아 쓸쓸히 시간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양

손 가득 무거운 상자를 든 봉사자들의 방문에 깜짝 놀라시

면서도 함박웃음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. 봉사자들의 마음

이 너무 예뻐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어르신도 계셨

습니다. 어르신들에게 직접 쓴 편지도 읽어드리고 미리 설날

을 맞아 세배 인사도 드리며 어르신들의 쓸쓸함도 달래드리

는 시간이었습니다. 상자 안 가득 들은 사랑이 우리 이웃분

들의 추운 마음을 달래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두 번째 이야기

당신의 이웃은 안녕하신가요?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부인

사를 건네보세요.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

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.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3일(

월)에는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지역사랑 나눔 캠페인이 진

행되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잊혀진 이웃과의 소통을 독려

하자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. 부평시장역을 지나는 지역

주민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웃 간 따뜻한 안부인

사를 물으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핫

팩을 나누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. 직원들과 자원봉사자

가 나누는 따뜻한 새해인사에 꽁꽁 언 길과 매서운 바람으

로 종종걸음으로 길을 지나던 분들도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 

새해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.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주민분

들에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가장 가

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

다. 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해서 이웃 간 관심과 사

랑을 살리기 위해 더 뛰며 노력하겠습니다. 2017년, 주안애 

종합사회복지관의 따뜻한 시작을 응원해주세요.

첫 번째 이야기

주안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월 19

일(목)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키

트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

2017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

인천교통공사 1호선 운영사업소 직원들이 자원

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키트를 만들고, 전달까지 

해 더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특

별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서는 사랑의 키트 

제작 전 직접 만나 뵙게 될 어르신들에게 전달

할 편지와 ‘어르신에게 필요할 것 같은 물품’을 

골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.

키트 제작의 시간,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생

필품을 상자에 가득 담아 채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줄을 지어 섰습니다. 각자 맡은 

물품들과 상자를 앞에 쌀 한 포대, 몇가지 즉석반찬 등 생필품을 담으며 직접 밥 한끼

를 대접할 순 없지만 오늘은 따뜻한 밥을 지어 배를 채우실 수 있길 바라는 작은 마음

도 함께 담아 넣었습니다.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로만 꽉꽉 채워 담아 완성된 사랑

의 키트는 청소년, 인천교통공사 자원봉사자분들의 손에 들려 부평구 산곡동, 십정동 

내 곳곳 우리 이웃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.

122 123


